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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한미일 3국은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삼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상

호 관심사안 및 위협에 대해서는 정부 간 조정과 협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직면

하여 미국은 견고한 한미일 삼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한일 양국간 상호불신은 삼자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국민여론은 정부간 역학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세 국가의 국민 

다수는 다른 두 상대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지속적

으로 주둔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동맹(regional alliance)을 견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

치는 보다 큰 이슈에 대해서는 여론이 갈리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안보동맹을 한미일 삼자관계로 보기보다 미국과의 양자 차

원의 별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일 양국 간 상당한 수준의 불신이 내재되어 있

음을 반영한다. 한일 양국의 국민 다수가 각기 미국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국

에 대해서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안보약속이 필수적이며 이에 의

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것이 한일 양국 여론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 대다수는 자국의 국방을 위해 미국이 군사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상대국의 방위를 위해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데에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현격히 나타나며, 소수의 한국인만이 미군이 일본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협력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e)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이다. 비록 지속적인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여론은 존재하지만, 한미일 국민 10명 중 1 
명만이 역내 미군 주둔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시아의 두 주요 파트너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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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일본에 이들 국가의 방위에 미국이 헌신하고 있다고 계속 확신을 주고 있지만, 미국이 이러

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력 증강과 같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과제는 미래에 관한 문제로, 남북통일 이후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다. 미국인의 70% 
이상은 통일 이후에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찬성하지만, 40%는 통일 이후 동맹관계가 유지되더

라도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에 관하여 양분된 입장을 보였는데, 
49%는 주한 미군의 잔류에 대하여 지지하는 한편, 44%는 이에 반대하였다.  

삼각동맹관계 관련 이슈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이 지역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미중일 4개국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국가 국민 
모두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발
휘할지에 대한 기대는 서로 달랐다. 일본인의 10명 중 2명, 미국인의 3분의 1정도만이 중국이 국

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 답하였다. 반면, 다수의 한국인은 중국이 국제 문제

를 책임감 있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인의 시각으로 본 동아시아는 한미일 3국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

인들은 한미일 각국과의 양자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이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믿는 중국인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45%). 한국 
및 일본과는 반대로, 중국인 과반수(58%)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가 축소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유사시 지역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군을 배치하는 문

제에 대해서도 시나리오에 따라 56%부터 82%까지 반대입장을 보였다. 일본과의 관계악화 및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인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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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미일 삼자관계는 60년 이상 한미일 3국에 있어 동아시아 안보의 초석과도 같았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지난 5년 간은 비교적 순조롭게 유지되었다. 한미일 3국은 위협을 완화하고 국제 문

제를 해결하며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한미일 삼자관계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간의 균열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것이 바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양국 간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다. 상대국에 대

한 국민의 불신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정치인들의 노력과 의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서로 달랐다. 중국이 새로

이 구축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한미일 3국은 명확한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 차이가 컸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한미 
양국의 여론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에 따른 동맹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

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삼자관계에 대한 인식 
 

한미일 3국 국민은 대체로 삼자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한국

인(98% 중요, 그 중 71%는 ‘매우’ 중요)과 일본인(89% 중요, 그 중 69%는 ‘매우’ 중요)은 미국과

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인들도 일본(88%) 및 한국(83%)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그 만큼 이에 대한 
확신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그림1] 양자관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아래 국가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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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국민은 한일관계에 대해 실리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과반이 채 되지 않

았지만,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대체적으로 양국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차원

에서도 불신은 한일관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48%만이 일본이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답했고, 일본인은 25%만이 한국이 그러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그
림 2]. 

미국인들 또한 한국이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

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인의 66%가 한국이 믿을만한 파트너라고 응답한 반면(일
본에 대해서는 78%), 한국이 국제 문제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36%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일본이 국제 문제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8%에 달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

한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인들이 국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자국보다 미국과 중국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조사대상 4개국 가운데 이러한 반응을 보인 유일한 국가였고, 이는 국제 무대에서 한

국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그림2] 국제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인식조사 

 

미국인들은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역 동맹국들보다 자국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인들이 역내 미군 주둔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를 뒷받침해 준다. 2014년 시카고 국제

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의 64%가 미군의 
일본 장기 주둔을, 55%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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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볼 때 다음 국가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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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재균형 정책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는 지역 정책결정자들에게 중대한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미국은 한일 양국 정부에게 동맹국의 방위를 위해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뜻까지 밝

히며 동맹국과의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으로 미국이 역내 미군 증강을 위한 보다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한국과 일본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 미국에서 조차도 — 이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11년 오바마 대통령1이 발표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한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재균형 정책은 중동에서 갈등이 완화되던 시점2

한국과 일본의 경우,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도 동 정책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

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의 55%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제안된 것으로, 아

시아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임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다. 2012년 CCGA가 실

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미국의 외교 군사 자원을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

동시키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지지율이 60%까지 증가했

으나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해 2015년에는 미국인의 49%가 재균형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중동지역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3 2015
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4에서는 일본인의 58%, 한국인의 50% — 
미국인의 47% — 가 역내 미군 증가가 “지역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응답하였

다. 5

                                           
1 Barack Obama,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November 17, 2011. 
2 위협에 대한 추가 자료는 다음을 참조. Dina Smeltz, Ivo Daalder, Karl Friedhoff, and Craig Kafura, 
“American Divided: Political Partnership and US Foreign Polic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15. 
http://www.thechicagocouncil.org/publication/america-divided-political-partisanship-and-us-foreign-policy. 
3 Karl Friedhoff, “South Korean Views on the U.S. Rebalance to Asia,” On Korea, Vol. 8, Korea Economic 
Institute, 2015. 
4 Richard Wike, Bruce Stokes, and Jacob Poushter, “Global Publics Back U.S. on Fighting ISIS, but Are Critical 
of Post-9/11 Torture,” Pew Research Center, June 23, 2015. 
5 퓨리서치센터는 여론조사 시 이 질문에 대해 총 2개의 선택 문항을 제시한 바,“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문항에 일본인 31%, 한국인 45%, 미국인 43%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아시아연구원이 2010–2015년 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8%이었던 지지율이 2015년에는 66%로 늘어났

다.  
2015년 CCG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미일 3국 국민에게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 미군의 

적정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일본인 53%, 한국인 61%, 미국인 64%)이 현재 수준으로 유

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내 미군 증강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았다. 주둔 미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와 비교했을 때, 증강해야 한다는 여론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절반 
수준이었으며, 한국은 3분의 2 수준이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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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인식조사 

 
중국의 도전 

 
최근 중국이 동아시아 내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역내 역학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CCGA의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2012년 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국익을 위해 중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

가 더 중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1998년 미국인들은 일본이 중국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일
본 47%, 중국 28%). 그러나 2012년에는 응답자의 70%가 중국이라고 답하였으며 27%만이 일본을 
선택하였다. 

중국의 군사력과 기술력, 경제력의 증가 추세로 볼 때, 한미일 3국 국민 모두 향후 10년 내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림 4]. 이를 보면, 한미일 3국 국민 모두가 중국

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확대된 영향력을 어떻

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중국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대미관계에서는 합의점을 
찾으려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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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수가 증가해야 한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혹은 감소해야 한다

중 당신의 의견을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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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향후 10년 내 아시아 지역 영향력에 대한 인식조사 

 
중국과 일본 

 

아베 정권 하에 중국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는 하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중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는 일본 국민의 태도에도 반영되었다. 한미일 3국 가운데 중국과

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42%)을 넘지 않은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했다. 이

러한 현상은 중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중국인도 12%
로 매우 적었다. 중국과 일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불신은 양국관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드

러났다. 중국이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응답한 일본인은 15%에 불과

했고, 중국인 가운데 일본이 그러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에 그쳤다. 
중국과 일본의 여론을 살펴보면, 중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뚜렷한 합의점이 없

다. 일본인의 경우 10명 중 2명은 중국과의 문화교류, 정치안보관계 강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

력, 경제관계 강화 등이 중일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중국인

은 3분의 1이 정치안보관계 강화가 양국관계 진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답해 일본인보다는 
선호도가 확실해 보였다. 그럼에도, 중일 양국 중 어느 한쪽도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명확

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양국 관계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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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간 다음 국가들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증가할 것이다, 지금과 같을 것이다, 혹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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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중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과 중국 

 
한국은 일본과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과 꾸준히 우호적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호관계는 한국인의 과반수 이상이(71%) 중국이 국제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중국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의 47%만이 한국에 대해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한중관계의 발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한

국 국민은 한중, 한미 관계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중 두 국가와의 관계를 서

로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미관계에서는 안보와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한중관

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의 70%는 중국과 경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정치안보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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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떠한 방안이 중국 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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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한중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하지만 한국인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양국관계에 한계

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중국 경제에 대해 이중적 인식을 갖고 있

음이 드러난다. 중국은 한국산 제품을 팔 수 있는 거대 시장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여겨

지는 반면 — 그래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잠재적인 위협으로도 인식된

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시행한 설문조사 6 에서 한국인의 53%가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 
보았으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72%까지 증가했다. 7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자국의 정책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없다

 중국 기업이 중국과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킴에 따라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8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공개

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 증진을 장려하였다 9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유사해 보인다. 2006년 이후, 미국인 3분

의 2가 일관되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보다 포용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2015년 여론조사

에서도 미국인 과반수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5%
가 매우 중요, 33%가 다소 중요).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 또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의 움

직임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비추었다. 

                                           
6 Jiyoon Kim, Karl Friedhoff, Chungku Kang, and Euicheol Lee, “South Korean Attitudes on China,”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4. 
7 2012년에는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응답률이 73%이었으나, 2014년에는 그 비율이 66%로 감

소하였다. 
8 Daniel R. Russell,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US Department of State, June 25, 2014, http://www.state.gov/p/eap/rls/rm/2014/06/228415.htm. 
9 Daniel R. Russell, “Remarks at “Korea Going Forward” Conference,” US Department of State, June 3, 2015, 
http://www.state.gov/p/eap/rls/rm/2015/06/2431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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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떠한 방안이 한국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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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을 포함한 중국인의 79%가 미국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관계보다도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서로를 중요시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호 간 신뢰 부족은 여전히 문제다. 미국인 가운데 34%

만이 중국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국

인의 경우 46%가 미국이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중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부분적으로 역내 미군 주둔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두려움과 연계된 것인지도 모른다. 명백히 중국인의 과반수 이상

(58%)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해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안보관계는 미중관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정치안보관계 개선이 미중관계 

전반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19%) [그림7]. 오히려 
중국인들은 미국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한편, 미

국인들은 미중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중국보다 고른 분포를 보였다. 
미국인의 29%는 경제관계를, 33%는 정치안보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다만 
정치안보관계 강화에 대해 미중 양국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판

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림7] 미중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잠재적 갈등 발생 시나리오와 예상 결과 
 
아시아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지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영토분쟁을 꼽지만, 
한미중일 4개국 국민들은 에너지 및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 남북관계, 핵무기 확산 등 보다 광범위

한 이슈에 의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은 한일, 
중일,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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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 간 갈등 발생 요인 및 확률에 대한 인식조사 

 
한미중일 4개국 중 일본인들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

고 보았다. 비록 일본인 과반수 이상이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경쟁(59%)과 남북 간 긴장(59%)으
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그 응답률이 현저

히 낮았다. 10명 중 4명만이 중일관계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였고(39%), 10명 중 2명이 
한일관계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한국인은 모든 상황에서 일본인보다 갈등 발생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

어, 한국인의 과반수가 중일관계(56%)와 한일관계(54%)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혹

은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에너지 자원 및 경제 분야에서의 경

쟁과 핵확산, 남북 간 긴장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설문조사 질문지의 선택지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인과 미국인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에너지와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 남북관계, 핵무기 확산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적 갈등에 대해

 중국인들은 에너지와 경제 분야에서의 경

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으로 중일관계를(72%) 잠재 
갈등 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는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중국인 3명 중 2명은 핵확산(65%)
과 남북 간 긴장(63%),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 주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응답

하였다(65%). 

                                           
10 설문조사에서 잠재적 갈등에 관한 질문 및 선택지에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응답 선택지가 

4점 척도로 진행된 반면, 한중일 3국은 3점 척도로 실시되었다. 또한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제시된 리스트

에도 차이가 있었다. 미국과 중국은 동일한 리스트를 사용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증강 혹은 미군 주둔 강화’에 대한 선택이 제외된 대신, ‘중일관계’와 ‘한일관계’가 선택사항으

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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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미국인들의 생각도 중국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들과 마찬가

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 주둔 문제를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대가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미국이 중국보다 높았다(미
국79%, 중국 59%). 
 

북한과 무력 사용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간 긴장은 특히 한미일 3국에 여전히 이 지역의 주요 안보 쟁점

으로 인식되고 있다. CCGA는 이번 설문 조사 시 별도의 질문을 통해 미국인 과반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위협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11

 
[그림9]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미국의 태도에 대한 인식조사 

 

 미국인 과반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낮았다[그림 9].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시설 파괴를 위해 군사를 파견하는 것보

다도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을 더욱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이는 남북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

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

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의견은 양분되었다(찬성 47% 찬성, 반대 49%). 이와

                                           
11 이번 설문조사는 미-이란 핵 협상에 관한 발표가 있기 전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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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미국의 다음과 같은 조치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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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중국과 대만이 충돌했을 경우, 미국의 무력 사용에 대한 지지율은 17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다(찬성 28%, 2015년 설문조사). 

한국의 방위에 대한 이러한 미국인들의 제한적 지지는 한국에서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한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만, 관련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군 파병에 대한 미국 국

민의 지지도는 2014년부터 변함없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위를 위해 미군 파병에 
대한 지지율도 1974년 1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무력 사용이 요구될 수 있는 여타 상황들이 있으며, 국가마다 상황 
별 지지율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3분의 1정도가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을 경우, 대만의 방

위를 위해 미군을 파병하는 데에 찬성한다고(36%) 답하였으며, 북한이 일본을 공격했을 경우에는 
27%, 중국이 먼저 일본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에는 27%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

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경우에는 한국인의 91%가 미군 병력 투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다수의 일본 국민은 북한이 공격을 가할 경우, 한국(57%)과 일본(71%)의 방위를 위해 

미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한 일본인 다수는 중국이 일본에 선제적으로 군사적 행동

을 취할 경우 일본의 방위를 위해 미군 병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56%). 
 

 
[그림10] 미국의 역내 무력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미래 통일의 영향 

 
남북 통일은 자주 논의되는 주제이지만, 최근 몇 년간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

한의 붕괴로 인해 통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하나, 관련국 모두에게 최선의 상황은 자발적 
통일, 특히 한국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통일일 것이다. 북한의 붕괴에 의해 통일이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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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다른 지역 미군 파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다. 

다음 상황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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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 통일의 경우,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장기간 양측에서 모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민 중 통일이 되면 한미 동맹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8%였다. 그러나 
2010년 첫 관련 여론조사 실시 후 한미동맹 및 주한 미군 존속 여부에 대한 여론의 흐름에 변화

가 있었다. 2010년에는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2015년 현재에는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림11]. 
 

 
[그림11] 남북통일 이후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조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한국에서 이루

어질 것이다. 비록 통일이 가시적인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아직 하나의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지만, 
과반에 가까운 한국인들은 “평화적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9% 찬성, 44% 반대). 동맹관계는 미군 주둔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주한 미군 존속에 대한 반대 여론이 동맹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12

                                           
12 관련 질문문항 및 선택지 표현에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는 평화통일(peaceful unification)이란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지만,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통

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 선택지에서도 한중일 3국에서는 한미동맹 지속 여

부와 상관없이 주한 미군 조속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었다. 

. 
일본인들도 통일 이후 주한 미군 존속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찬성하는 의견은 

45%인 반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29%였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인 바, 3분의 2가량인 66%가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 후 미군이 한반도에 남

아 있을 필요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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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이 단일 국가로 통일할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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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한미일 3국 정부는 삼자동맹의 강점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반면, 국민여론은 삼자동맹이 갖고 있는 
명백한 취약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일관계의 균열을 극

복하는 문제에서부터 한미일 3국의 대중국 접근 방안에 대한 신뢰 구축,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된 사안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한일 양국 모두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

려면 내부적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미일 3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중국에 대한 서로의 다른 접근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장기적이고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조짐이 
없고 미국과의 양자관계에 대한 시각도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국과 중국 간 우호 관계 발전 과정

은 여전히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환영 받아야 마땅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논의함에 있어 중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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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 – 미국 

이번 보고서는 2015년 CCGA가 실시한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장조사기관인 GfK가 전국 규모의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KnowedgePanel을 이용하여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 2,03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015년

5월15일~6월17일까지 실시되었다. 오차범위는 ± 2.2 ~± 3.1%p이며,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言論 NPO – 일본 

NPO의 여론조사는 2015년 4월 9일~30일 간 18세 이상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인구통계자료를 기초로 일본 50개 지역을 선택해 각 지역에서 2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직접 전달 후 며칠 후에 회수하는 방문유치회수법을 사용했다. 
오차범위는 ± 4.6 ~± 6.0%p이며,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East Asia Institute: EAI) – 한국 

EAI의 여론조사는 2015년 4월 17~5월 17일 간 한국리서치에 의해 18세 이상 1,01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문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면대면 면

접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오차범위는 ±3.1%p이다. 
 
Horizon 리서치 컨설팅 그룹 (Horizon Research Consulting Group) – 중국  

Horizon 리서치는 2015년 8월 25일~9월 11일 간 18세 이상 29개 성(省)급 도시주민 3,000명을 대

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비례확률추출법(PPS)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면대면 면

접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오차범위는 ±1.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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